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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잡지, 12월 극비 뮤비촬영 보도…"멤버간 대화 엄금"

▶ SM 측 "감시원? 사실무근"…일본 활동, SM 재팬 관리

[ 나지연기자] '한류그룹' 동방신기가 전속계약 분쟁 이후 멤버간에 사적대화를 차단당하고 있다

는 주장이 일본 현지에서 제기됐다.

일본의 연예가십 주간지인 '여성자신'은 지난 22일 최근호에서 "동방신기가 법적 분쟁 이후 일

본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감시원(?)에 의해 사적대화를 못나누도록 감시받고 있었다"고 일본내
연예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일본 내 활동 기간 동안 서로 어울릴 수 없었다. 잡지는 "멤버 5명
이 같은 분장실에 있었지만 칸막이를 쳐 3명과 2명을 따로 앉혔다"면서 "감시의 목적으로 직원

이 파견된 것 같았고, 이에 멤버간은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잡지는 이어 지난 중순 극비리에 진행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의 분위기도 전했다. "당시 내년
1월 27일 발매할 신곡 '브레이크 아웃(BREAK OUT)' 뮤직 비디오 촬영을 위해 극비리에 일본을

찾았지만 촬영 현장에서도 감시원이 붙어 멤버간에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동방신기의 국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는 홍보팀 관계자는 24일 더팩트과의 전화통화에

서 '여성자신'의 감시원 보도를 전형적인 흠집내기 기사라며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감시원을
붙인다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연예계 관계자는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 시대다. 메신저와 문자를 이용해
어떤 대화도 주고 받을 수 있다. 1990년대면 멤버의 추가 이탈을 막기위해 감시를 하겠지만

2009년이라면 감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며 보도의 신뢰도에 의문을 품었다.

< 사진 = SM엔터테인먼트제공, '여성자신' 기사캡처 >

<관련기사>

▶ 동방신기, 국내 컴백 불투명…SM "3인, 활동 거부"

▶ 동방신기 3人 "화장품 사업, 이미 정리"…본질은 부당한 계약 (인터뷰)

▶ SM "법원 결정 바뀔 것, 세 멤버에 동방신기 권리는 없어"

▶ 동방신기 3인 "개별활동, 시기상조…본 소송 준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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